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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미술관에서 벚꽃으로 Chill해볼래?

▶ 5월까지 경기도미술관 뮤지엄숍 ‘벚꽃Chill 상점’으로 개편 운영

▶ MZ세대 겨냥한 자체 제작 키링부터 기획전 굿즈까지 볼거리 풍성

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(관장 전승보)은 화랑유원지와 인접해 있는 도립 미술관으로 벚꽃이 만

개하는 시기가 되면 상춘객들로 붐비는 안산의 숨은 벚꽃 맛집이다. 올해는 경기도미술관 야외뿐

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벚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다. 경기도미술관의 뮤지엄숍이 벚꽃 개화시기

에 맞춰 3월 25일부터 ‘벚꽃Chill 상점’으로 개편 운영되기 때문이다. ‘벚꽃Chill 상점’의 이름은 벚

꽃과 ‘여유롭다’, ‘쿨하다’ 등의 의미를 가진 인터넷 밈인 ‘Chill’을 합친 말로, 방문객들이 벚꽃 상

점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했으면 하는 미술관의 바람이 담겨있다.

‘벚꽃Chill 상점’에서 만나볼 수 있는 주요 제품으로는 ▲벚꽃 키캡 키링 ▲벚꽃 피크닉 매트 ▲벚

꽃 수세미 ▲벚꽃 연필 등이 있다. 이 중 벚꽃 키캡 키링은 경기도미술관 건물 전경, 미술관 주변 

길고양이와 벚꽃을 키캡(키보드 스위치에 끼우는 캡)에 레이저로 각인하여 만든 굿즈다. 이는 키

링을 좋아하는 MZ세대를 겨냥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마치 LED 기계식 키보드 일부를 떼어내 가방

에 걸고 다니는 듯 색다른 느낌을 준다. 

이외에도 뮤지엄숍 한 편에서 기획전시 《한국현대목판화 70년: 판版을 뒤집다》 연계 굿즈도 만나

볼 수 있다. 전시 연계 굿즈는 두 차례에 걸쳐 공개된다. 현재는 1차로 ▲판화전 공책 ▲판화전 

목공연필이 출시되었으며 다음 달 5일에는 2차로 ▲판화전 머그컵 ▲판화전 마스킹테이프가 출시 

될 예정이다.

‘벚꽃Chill 상점’을 기획한 담당매니저는 “핑크빛 아이템들로 빼곡히 채워진 경기도미술관 ‘벚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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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ill 상점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전시”라며 “시즌 한정으로 5월까지만 운영되니 기간 내에 방

문하여 둘러보기를 추천한다.”고 했다. 이 기간 동안 경기도미술관에서는 2025 경기아트프로젝트 

《한국현대목판화 70년: 판版을 뒤집다》, 2025 소장품상설기획전 《비飛물질: 표현과 생각 사이의 

틈》, 2025 신진작가 옴니버스전 《박예나: 뒤집힌 틈》이 열리고 있어, 벚꽃놀이와 전시 관람을 동

시에 즐기고 싶은 이용객들에게 경기도미술관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.


